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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지난해 84회 운행해 완판을 기록한 경남 남해군 광역시티투어
버스가 올해도 운행된다.

남해군은 지난 13일 서울 출발을 시작으로 올해 3년째를 맞은 '남해로 오시다' 광역시티투어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접근성 강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울·부산·대구·전주 등 광역 관광거점 지역에서

투어를 추진한다.

투어는 매주 주말 지역별 22회 진행된다.

"남해로 오세요"…남해군 광역시티투어 버스 힘찬
출발

2023-03-16 13:48송고시간

매주 주말, 서울·부산·대구·전주 광역 관광거점 지역 투어

남해 독일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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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전주(당일) 2만9천원, 서울(1박2일) 9만9천원으로 편리하게 남해를 여행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금산과 보리암을 중심으로 구성된 A코스와 독일마을 중심 B코스, 다랭이마을 중심 C코스가 번

갈아 운영되며 축제 시즌에 맞춰 특화상품도 운용된다.

특히 올해에는 남해대교 개통 5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문화 이벤트 '꽃피는 남해'를 비롯해 바래
길 고사리밭 걷기 여행, 독일마을 맥주축제, 크리스마스 마켓 등 축제별·계절별 특화 여행상품도

준비하고 있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광역시티투어를 통해 수도권과 관광거점별 관광객을 유치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해군 관광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축제별·계

절별 특화 여행상품 개발 등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남해로 오시다' 광역시티투어 예약 안내는 남해관광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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